
 

 

[2023 SUSREG 평가서 보고서 요약]  

WWF 금융감독기관의 지속가능금융 성과를 분석한 2023년 SUSREG 보고서 발간 

- G20 및 고소득 국가들, E&S에 대한 미시적·거시적 건전성 감독 정책 부진 

- 탄소배출 상위 2개국, 기후 대응 금융정책 부진, 역사적 배출 책임 다 해야 

 

세계 최대 자연보전기관인 세계자연기금(World Wide Fund for Nature, 이하 WWF)은 한국의 금융위

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을 포함한 전 세계 47개 국가 중앙은행, 금융감독기관의 지속가능금융 

성과를 분석한 2023년 SUSREG(Sustainable Financial Regulations and Central Bank Activities, 중앙

은행 및 금융감독기관 지속가능금융 평가) 보고서 발간하였다. 

 

SUSREG 평가 보고서는 각국 금융당국의 기후, 환경, 사회 요인의 통합 성과를 진단하고, 상호 우

수사례를 공유, 벤치마킹함으로써, 금융감독기관이 지속가능금융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세 번째로 시행된 SUSREG 평가에서는 Paraguay, Slovenia, Turkiye 3개국이 추가되었으며, 수

자원 및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금융정책의 반영 여부, 중앙은행의 환경 침해 산업에 대한 점진적 

자금지원 중단 계획, 중소기업이 환경과 사회 리스크를 경영에 통합할 수 있도록 규제 및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지, 정부의 지속가능채권을 발행에 있어 관련 모범 규준, Taxonomy와 일관성을 유

지하고 있는지 등 6개의 새로운 평가 항목이 신설되었다. 

 

 

 

 

 



 

 

금융감독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E&S(환경&사회) 금융정책 수립 필요 

이번 평가에서는 전세계 47개 금융감독당국과 중앙은행의 E&S 정책통합 수준을 정책 난이도에 

따라 Basic, Intermediate, Advance로 구분하여 분석해 본 결과, Basic은 57%, Intermediate 38%, 

Advance 22%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책과 전략 등은 과반수 이상 실행하고 있으나, double materiality, client 

engagement, scenario analysis 등의 Intermediate 수준의 은행감독은 38%만 실행되고 있으며, 

stress testing과 같은 Advance 영역에서는 22%만 실행되어 저조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실효성 있는 금융정책 입안을 위해서는 금융정책의 강도를 높여 Intermediate, Advanced 평가 항

목들에 대한 달성이 필요하다. 

 

 

 

 

 

 



 

 

G20 국가, 은행 감독에 있어 E&S에 대한 미시적·거시적 건전성 감독 정책 부진 

경제적 영향력이 큰 G20 국가들의 은행감독정책을 살펴보면, E&S와 관련된 은행의 거버넌스, 전

략, 포트폴리오, 정책과 절차 등에 대한 감독정책은 많은 부분 시행이 되고 있으나, 감독당국이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사전규제(Rule based Regulation) 및 사후규제(Principle based Regulation)

를 활용하도록 권고 있는 규제자본, 유동성 비율, 신용집중위험 한도와 같은 미시건전성규제(rule 

based micro-prudential supervision)에 대한 G20 국가 금융감독당국의 성과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S와 관련된 위험을 자본 및 유동성 비율로 전환함에 있어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

에 보다 많은 정보와 관련 제도(서비스)의 도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감독당국에 의한 scenario analysis, stress tests, exposure limits 등 거시건전성규제(macro-

prudential supervision)에 대한 성과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India, Indonesia, Türkiye를 포

함 몇몇 국가들은 거시건전성규제와 관련하여 아무런 정책도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Key Indicator에 대한 정책 입안 부진 

SUSREG 평가는 DOUBLE MATERIALITY, NATURE RELATED RISKS, CLIMATE & NATURE TARGET 

SETTING, CAPITAL & LIQUIDITY REQUIREMENTS 등을 Impact측면에서 주요 평가항목으로 보고 있

으나, 이에 대한 성과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DOUBLE MATERIALITY:  

이중 중요성 평가를 수행할 때 금융기관은 해당 기관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impact 

materiality)과 사회와 환경이 해당 기관에 미치는 영향(financial materiality)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

다. 그러나 33개 국가에서는 이에 대해 부분적인 기대치(기후, 환경, 사회에 대한 개별적인 

outside-in 방식의)만 갖고 있거나 전혀 기대치가 없는 국가도 있다. 

 

GUIDELINE ON HIGH-RISK SECTORS 

E&S 관련 고위험 섹터에 대하여 감독당국이 특정 지침이나 체크리스트를 발행한 국가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주요 고위험 부문에 대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유일한 국가들이다. 나머지 대부분 국가들은 해당 부문에 대한 목록만 언급하거나, 제한적

으로 세부 지침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국가들의 기후, 환경에 대한 금융감독정책 입안을 위한 노력 절실 

세계에서 부유한 5개국 중 4개국과 전체 고소득 국가 중 68%가 기후 및 환경에 대한 적절한 은

행 감독 정책을 채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소득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경제적 자원을 기반을 가지고 있고, 현재 절실하게 요

구되는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 모순적으로 이들 고소득 국가들은 SUSREG 평가에 있어 대부분 50% 미만의 저조한 성과

를 보이고 있다. 

▪ 반면, 네덜란드, 독일, 포르투갈, 헝가리를 포함한 몇몇 유럽 국가들은 강력한 은행 감독 

정책을 통해 기후 및 환경 위험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중간 소득 국가들

인 브라질, 말레이시아와 같은 소수의 국가들도 그러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탄소배출 상위 2개국, 기후대응 부진, 역사적 배출 책임 다 해야 

이번 SUSREG 평가 결과에 따르면 세계에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들의 은행 산업에 대

한 기후 관련 감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기후변화 관련, 금융기관들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가 없다면 고탄소배출과 환경적으로 유해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자금의 흐름을 막

기는 어렵다. 이들 고탄소배출, 환경 유해 산업의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이들 고탄소

배출 국가들의 보다 강력한 금융감독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세계 양대 고탄소배출국인 중국과 미국은 모두 SUSREG 평가 기준 50% 미만으로, 은행 부

문에 대하여 저조한 기후금융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가 전 세계적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들 국가의 금융시스템을 기후 목표와 일치시켜야 하고, 현재 많은 개선의 여

지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을 고려할 때, 역사적인 배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글로

벌 탄소 프로젝트에 따르면, 부유하고 선진화된 23개국이 모든 역사적인 이산화탄소 배출의 절반

에 대해 집단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다.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국가들의 생물다양성 금융정책 여전히 부진 

현재 환경 관련 은행감독은 대부분 기후 관련 문제에 초점이 맞추었지만, 이산화탄소 배출(예: 탄

소 흡수원)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자연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이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는 등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서명

국은 2030년까지 육지와 바다의 최소 30%를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생물다양성이 전 세계

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국가는 개발도상국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에서 광범위

한 환경 위험에 대한 은행의 감독 수준은 여전히 매우 낮다. 이들 국가는 전 세계 생물다양성 보

존 노력에서 전략적 역할을 담당하며, 이들의 은행감독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국내 평가 Highlights  

2021년 녹색금융추진계획의 모멘텀을 이어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번 2023 SUSREG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지속가능금융 정책은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

났다. 지속가능금융정책은 궁극적으로 기업과 산업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금융

감독당국의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할 것이다. 

이번 SUSREG 평가는 G20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국가, 고소득 국가들의 성과를 따로 보여

주고 있다. 한국은 고도로 산업화된 국가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탄소중립산업법, 탄소국경조정

제도(CBAM), 강화되는 ESG 공시(Disclosure) 제도 등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자국의 산업 경쟁

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속가능금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입안하고 있는 다양한 규제로부터 파

생되는 전환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SUSREG E&S 스코어가 50% 미만으로 저조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

다 할 것이다. 금융당국의 선제적 대응은 점점 옥죄어오고 있는 각종 글로벌 규제에 대하여 기업

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기회 요인으로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2023년 국내 금융당국의 개선 노력 

금융감독원,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 개정으로 기후리스크 관리 기대치 상승 

이번 평가에서 금융감독원은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을 새롭게 개정하여 BCBS1의 기후리스크 관리 

및 감독원칙을 최대한 지침서에 반영하고, 신용·시장·유동성·운용 리스크와 함께 기후리스크로 인

한 영향을 반영하고, 자본·유동성 적정성 평가에도 기후리스크를 반영토록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사회 및 업무집행책임자의 기후리스크 관리 역할, 내부통제 시스템, 보유 포트폴리오

에 대한 환경, 사회 리스크에 대한 측정화 관리 등에 대하여 그 관리 방법을 명확하게 문서화하

고, 높은 기후리스크를 가진 고객이나 부문별 익스포져 한도를 설정할 것을 요구하며, 기존 지침

에서 ‘할 수 있다’ 등 선택형으로 표현된 내용들을 ‘해야 한다’라는 의무형 표현으로 대체하여 기

후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금융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이 사업계획 및 리스크 관리 전반에 기후리스크가 미치는 중요한 

영향과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의 손실에 대한 회복력을 평가하기 위해 기후리스크에 대한 시나

리오 분석 및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수립의 기대치를 점진적으로 높

                                           
1 BSBC(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Principles of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 management and superivsion 



 

 

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의 이사 및 업무 집행 책임자에 대한 기대치는 다음과 같다. 

[이사 및 업무 집행 책임자의 기후리스크 관리] 

­ 금융회사가 전략, 사업 계획 및 리스크 관리 방식 수립 시에 기후리스크 고려 

­ 기후리스크 및 이에 따른 기회를 식별하고, 식별된 리스크 및 기회가 금융회사에 미치는 

실제적·잠재적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포함 

­ 기후리스크에 따른 영향 평가 시 단기 및 장기를 모두 고려 

­ 국제협정이나 정부의 기후리스크 관리 목표 2050 탄소중립 전략, 한국형 뉴딜 정책,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등에서 설정한 기후리스크 관리 목표에 금융회사가 적절히 부합하

고 있는지 고려 

 

｢ESG 정보 플랫폼｣ 서비스 개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ESG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One-stop) 조회할 수 있는 ｢ESG 정보 플

랫폼｣ 서비스 개시. 국내 ESG 확산과 투자 규모를 늘림에 맞춰, ESG 정보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

을 높이고 투자 편의성 제고가 기대되어 이번 평가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2023 SUSREG 평가보고서 권고사항 

 

기후·자연 리스크를 중앙은행과 금융감독당국의 고유목표 및 전략에 통합 

과학기반 기후·환경 리스크 설정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과 완전한 생물다

양성 회복(full biodiversity recovery)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체적이고 정량화 된 계획

을 수립해야 한다. 

 

E&S에 대한 금융정책을 강화하고, 임팩트를 고려한 최우선과제들을 선정 

미시적 및 거시적 건전성 규제 설정 시 예방적 접근 방식 채택: 금융감독당국은 불확실하고 잠재

적으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환경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우선시해야 한다. 

이러한 예방적 조치는 (a)기후·환경 유해 활동 산업에 대한 보다 엄격한 자본건전성 요건 요구, (b)

기후·환경 유관 concentration risk에 대한 미시·거시적건전성 규제 강화, (c)기후·환경에 기인한 신

용, 시장, 운영 리스크 완화 조치, (d)관련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정조치 및 감독 요구 사

항 마련 등을 있다. 

 

기후 및 자연 목표 설정 의무화: 금융기관에 (a)파리 협정 및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 다양성

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단기, 중기 및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 (b)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널리 받아들여지는 과학 기반 시나리오를 사용, (c)일관성 보장을 위해 정기적으로 

목표 검토. SBTI, SBTN 등 설정 목표 포함해야 한다. 

 

금융기관에 대한 기후 및 자연 전환 계획을 의무화 및 기업의 전환 계획 공개 지원: 중앙은행, 금

융감독당국은 (a)금융기관에 신뢰할 수 있는 기후 및 자연 전환 계획을 개발하고 공개하도록 요구, 

(b)금융기관에게 고객사(기업)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전환 계획을 공개하도록 촉구하도록 권고, (c)금

융기관 및 기업의 전환리스크를 측정,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의 전환계획의 수립과 공개를 의무화

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Greenwashing 방지: 금융감독당국은 증가하는 Greenwashing 위험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기관 보유 포트폴리오 중 얼마나 많은 자금이 환경친화적, 또는 환경유해 활동에 투자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공개할 수 있는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 



 

 

 

자연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통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기대치를 설정:   

지구 온난화를 늦추는 데 있어서의 자연(Nature, Biodiversity)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당국

은 이에 대한 기대치를 설정해야 함. 금융 기관은 (a)자연에 대한 영향과 의존성을 식별하고 매핑, 

(b)견고한 고객 실사를 통한 위험 평가, (c)자연 관련 위험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측정 기준 설정, 

(d)자연기반솔루션(NBS)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사업에의 자금 유입 전략 개발, (e)TNFD와 같이 국

제적으로 인정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자연 관련 위험 및 완화 노력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금융감독당국은 고위험 부문 및 주제별 세부지침 발행과 관련 시나리오 수립을 고려해야 한다. 

 

보다 견고한 시나리오 분석 및 스트레스 테스트 통해 현실적인 기후 리스크를 측정, 자본 및 유

동성 비율 및 금융감독당국 정책에 반영: 현재 사용되는 많은 기후 시나리오 모델은 기후 위험을 

상당히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는 금융 기관과 정책 입안자를 잘못된 안전감으로 이끌 가능성이 

있다. 위험 동인, 불확실성 및 기후 위험 영향의 전체 스펙트럼을 보다 정확하게 포함하기 위해 

기후 위험 모델 및 시나리오 개발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 감독자는 이후 이러한 평가 결과를 기

타 감독 요구 사항과 함께 자본 및 유동성 비율의 틀로 변환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금융기관은 비

즈니스 모델, 노출 프로필(exposure profile) 및 위험 관리에 보다 탄력적인 완충 장치를 확보할 수 

있다. 

 

보험업 감독에 있어 인수 및 투자 활동 모두에 대한 일관된 적용: 현재 E&S 문제에 대한 보험 

감독은 인수보다는 투자 활동에 중점. 이러한 불균형을 해결하려면 보험사의 대차대조표 양쪽 모

두에 대해 감독 기대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는 (a)자체위험지급능력평가(ORSA)에 E&S 고려 

사항을 포함, (b)높은 E&S 기준을 준수하는데 보험고객 및 피투자 회사를 적극적으로 참여 및 지

원, (c)보험 가격 책정에 E&S 위험 요소를 고려, 보험료가 환경 및 사회 위험과 관련된 금전적 손

실 위험을 반영하도록 보장, (d)기후 및 자연 위험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는 상품을 개발, (e) 심각

하게 환경피해를 주는 경제 활동에 대한 모든 보험 서비스 즉시 중단, (f) 국제 에너지 기구

(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2050년까지 Net Zero 배출 시나리오에 맞춰 화석 연료 관련 투자

의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모든 통화 정책 도구에 환경적, 사회적 고려를 통합: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 도구를 최대한 활용하

여 환경적, 사회적 문제에서 파생되는 위험을 반영하고 그들의 조치가 저탄소배출과 네이처 포지

티브로의 전환을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환경적, 사회적 고려 사항을 중앙은행의 기업 

자산구매 프로그램, 담보체계, 외환보유고 관리, 녹색보조금 대상 대출 및 준비금 요건 조정 등이 

포함된다. 



 

 

 

중앙은행 포트폴리오에서 환경에 가장 유해한 섹터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보유 포트폴리오가 

기후와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평가: 중앙은행은 1.5℃ 목표와 궤를 같이하기 위해 이

중 중대성 원칙에 입각한 보유 포트폴리오의 기후 영향을 공개하고, 이어서 빠른 화석 연료 배제 

정책 수립, DCF(deforestation and conversion free) 기준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구성, 포트폴리오

의 생물다양성 임팩트에 대한 공개 등이 요구된다. 

 

 

 

 

 

 

 

 

 

 

 

 

 

 

 

 

 

 

 

 

 

 

  



 

 

 

 

 

 

 

[Contact Point] 

 

WWF Korea  

15F, Standard chartered Bank Building, 47 Jong-ro, Jongno-gu, Seoul, South Korea   

 

 

DongLim Chung / 정동림  

Sustainable Finance Programme / Sr. Officer, 

E-mail: dchung@wwfkorea.or.kr 

Tel. 070 7434 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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